
P E파이프시장 공급과잉 심화
가스관 68% 과잉생산 … 한국종합철관 참여로 악화 예상

P E파이프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시장성이 악화, 전체 생산기업들의 가동률이 50% 수준에서 유지되

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P E파이프 시장은 크게 가스관과 수도관 시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. 수도관의 경우 1 0여개의 생산기

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가스관은 대림산업, 태광플래스틱, 동원플래스틱 등이 시장에 참여하

고 있다. 

P E파이프 시장의 전체규모는 대림산업 가스관 5 5 0 0톤, 수도관 5 0 0 0톤 등 총 1만5 0 0톤, 동원플래스틱

이 가스관·수도관 각각 3 0 0 0톤씩을 생산, 총 6 0 0 0톤의 생산량을 기록했으며, 태광플래스틱이 각각

2 5 0 0톤의 생산량을 기록, 총 5 0 0 0톤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. 

P E파이프 시장 중 가스관 시장의 9 3년 총수요는 7 5 0 0톤

으로 9 2년대비 7 3 . 3 %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생산기업들

의 생산량 역시 크게 증가, 전체 생산량이 1만1 0 0 0톤으

로 6 8 . 1 %의 과잉생산량을 기록했던 것으로 분석돼 3 5 0 0

톤의 재고량을 기록했다. 

이같은 시장상황속에서 올 6월에 그 동안 P L P관과 P라

인드 파이프생산에 주력해 왔던 한국종합철관이 본격적

인 가스관 생산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가스관 수요량의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9 0년에 2 0 0 0톤

으로 본격적인 시장 수요증가를 기록한 후 9 1년 3 0 0 0톤,

9 2년 5 5 0 0톤으로 해마다 그 커다란 증가폭을 기록해 왔

다. 그러나 올해의 가스관 사용량은 8 0 0 0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95년 9 0 0 0톤, 96년 1만

1 0 0 0톤 등 그동안의 빠른 수요성장에 비해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생산기

업들간의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예상되고 있다. 

수도관 시장 역시 시공과정에서 P E파이프 보다는 기존에 사용해 왔던 주철관을 선호하고 있어, PE

수도관의 사용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생산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

지고 있다. 

한편, 가스관의 주수요처는 생산초기에는 건설업체가 70%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도시가스 분

야가 40% 이상을 차지, 설비업체등과 함께 최대 수요처를 차지하고 있다. 

향후 P E파이프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도관이나 가스관의 설비를 전담하고 있는

정부기관의 인식변화와 기업간의 적정 생산량을 통한 수익개선과 그에 따른 보다 활발한 기술개발

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

<화학저널 1 9 9 4 / 4 / 1 1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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